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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

21세기에 읽는 성경 — 현대 번역본

요단강을 건너 — 약속의 땅을 손에 넣다.




여호수아 조망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 새 지도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 땅을 분배하는 책이다. 라합의 신앙, 무너지는 여리고 성벽,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 기브온과의 속임수 조약, 멈춘 태양, 가나안 분배, 마지막 세겜 언약까지 — 약속의 성취와 동시에 새 책임의 시작을 다룬다.


1부 · 강을 건너 (1~5장)

여호수아 임직, 라합, 요단 도하



2부 · 정복 (6~12장)

여리고, 아이, 기브온, 멈춘 태양



3부 · 분배 (13~21장)

지파별 영토 할당, 도피성, 레위 성읍



4부 · 마지막 언약 (22~24장)

동편 지파 귀환, 세겜 갱신






여호수아 1장 — 일어나 건너라


모세가 죽었다

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여호와가 모세의 부관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 ㉸ 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일어나라. 이 요단 강을 건너라. 너와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여호수아(יְהוֹשׁוּעַ)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헬라어로는 ’이에수스(Ἰησοῦς)’, 한국어 음역으로는 ’예수’와 어원이 같다. 신약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 둘을 같은 이름으로 나란히 언급한다.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4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Euphrates)까지, 헷 사람의 온 땅과 해 지는 편 큰 바다까지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5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6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땅을 —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 네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7 오직 강하고 매우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거기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다.

8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밤낮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다.

9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חֲזַק וֶאֱמָץ, 하자크 베에마츠)” — 이 명령이 1장에서만 세 번 반복된다(6절, 7절, 9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도 같은 말을 쓴다(신명기 31장 23절). 반복은 의도적이다. 새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군사력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는 내면의 힘임을 암시한다.





사흘 안에

10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

11 “진영 가운데로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해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 강을 건널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다.’”

12 여호수아가 르우벤(Reuben)과 갓(Gad) 지파와 므낫세(Manasseh) 지파 절반에게 말했다.

13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14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강 동편 땅에 머물러라. 하지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너희는 모두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야 한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

15 여호와가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후에야 너희는 돌아와도 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강 이편 해 뜨는 쪽에서 너희에게 준 땅, 너희 자신의 유산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강 동편 땅을 받았다(민수기 32장). 그러나 서편 정복이 완료될 때까지 군사로 참여하는 조건이었다. 동편에 남겨진 가족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도록 보내시든 가겠습니다.

17 모세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18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 새 지도자의 권위는 이전 지도자와의 연속성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은 인물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전달된 명령을 따랐다. 지도자가 교체되어도 그 흐름은 이어진다는 선언이다.

다음 장 —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다. 그들은 한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여인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다.





여호수아 2장 — 창문에 달린 붉은 줄


두 사람을 보내다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Shittim)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몰래 보냈다.

“가서 그 땅을 보라, 특히 여리고(Jericho · ㉸ 예리코)를.”

두 사람이 가서 라합(Rahab · ㉸ 라하브)이라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잤다.

여리고(יְרִיחוֹ)는 요단 강 서편, 사해 북쪽 끝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현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예리코(Jericho)가 그 자리다. 해발 마이너스 260미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지 중 하나로, 기원전 9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주 흔적이 발굴되었다.

2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보십시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여기 왔습니다.”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네게 온 자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온 자들이다.”

4 그 여자가 두 사람을 숨겼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했습니다.

5 성문을 닫을 어두울 때쯤 그들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올려 거기에 늘어 놓은 삼(亞麻) 대 속에 숨겨 두었다.

7 왕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 요단 나루까지 쫓아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았다.





라합의 고백

8 두 사람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했다.

9 “나는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너희 앞에서 떨고 있다.

10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말린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요단 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도 들었다.

11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아무도 기운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12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친절히 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히 대하겠다고 여호와로 맹세해라. 나에게 확실한 징표를 줘라.

13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자매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라합의 신앙 고백 —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은 당시 가나안의 다신 숭배 문화에서 비롯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신앙 고백과 거의 같은 표현이다. 이방인 라합의 고백이 이스라엘 모세의 선포와 같다.





붉은 줄

14 두 사람이 라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네 대신 맹세한다. 만일 네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보냈다.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성벽 안에 살고 있었다.

16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다.

“산으로 가라. 쫓아오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사흘을 숨어 있어라. 그 후에 네 길을 가라.”

17 두 사람이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서, 우리가 죄가 없게 하려면 이래야 한다.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어 두어라.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네 아버지의 온 식구를 네게로 모아 두어라.

19 집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피는 그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무죄다. 그러나 네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그 피는 우리 머리 위에 있다.

20 그러나 만약 네가 우리 일을 누설하면, 우리는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그 맹세에서 벗어난다.”

21 라합이 말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보내 가게 했다. 그들이 떠난 뒤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두었다.

붉은 줄 — 히브리어 “티크바트 훗 하샤니(תִּקְוַת חוּט הַשָּׁנִי)”, 붉은 실의 줄. ’티크바’는 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소망·기대라는 뜻이기도 하다. 붉은 줄이 라합에게는 구원의 표시였고, 본문은 그 이중 의미를 의도한다. 기독교 독자들은 이것을 유월절 문설주의 피와 함께 읽어왔다 — 죽음을 피하게 하는 표식.





사흘 뒤

22 두 사람이 떠나 산으로 갔다. 쫓아오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있었다. 쫓는 자들이 온 길로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23 두 사람이 돌아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왔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24 “여호와가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 앞에 떨고 있습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의 예수 족보에 등장한다 —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방인 여성이자 창녀였던 라합이 유대인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된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녀를 믿음의 모범으로 나란히 인용한다. 행동이 믿음의 증거였다.

다음 장 — 사흘 후, 이스라엘이 요단 강에 이른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강이 멈춘다.





여호수아 3장 —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은 순간


싯딤을 떠나다

1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싯딤(Shittim)을 떠났다.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다.

2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진영 사이로 지나가며

3 백성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자리를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를 약 이천 규빗쯤 두어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그래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것이다. 너희가 전에 이 길로 지나가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2천 규빗은 약 900미터다. 언약궤와의 거리를 지키는 것은 성과 속의 경계를 유지하는 의식이다. 동시에 실용적이다 — 수십만 명의 무리가 움직일 때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멀리서도 보이게 하려면 간격이 필요했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6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오늘부터

7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8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요단 강 가까이 이르거든 요단 강 물가에 서 있으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여기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10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가 너희 앞에서 가나안(Canaan) 사람, 헷(Hittite · ㉸ 히타이트) 사람, 히위(Hivite) 사람, 브리스(Perizzite) 사람, 기르가스(Girgashite) 사람, 아모리(Amorite) 사람, 여부스(Jebusite)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이 일로 알 것이다.

11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 강을 건너갈 것이다.

12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아라.

13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 물에 닿는 순간 — 요단 강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일 것이다.”





물이 멈추다

14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15 궤를 멘 자들이 요단 강에 이르렀다.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다.

요단 강은 추수철 내내 언덕까지 넘쳐흘렀다.

“추수철 내내 언덕까지 넘쳤다” — 봄철 헤르몬 산의 눈이 녹아 내려오면 요단 강이 불어난다. 보리 추수는 보통 3~4월이다. 즉 이 도하는 강이 가장 거셀 때 일어났다. 바닥을 드러낸 여름의 강이 아니었다.

16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다.

아담(Adam) 성읍 — 사르단(Zarethan) 가까이에 있는 성읍 — 에서 한 무더기로 쌓였다.

아래로 사해(Salt Sea)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겼다.

백성이 여리고(Jericho) 맞은편 요단 강을 건넜다.

17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강 마른 땅 가운데 굳게 섰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모든 백성이 요단 강을 다 건넜다.

아담 성읍은 현대 지명으로 다미야(Damieh, 요르단)에 해당한다. 이 지점에서 요단 강의 강둑이 무너지거나 수로가 막혀 흐름이 차단된 사례가 역사상 기록된 바 있다. 1267년 마믈루크 시대에도, 1927년 지진으로도 같은 지점에서 요단 강이 막혔다. 본문은 이 사건의 원인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 타이밍 — 제사장의 발이 닿은 바로 그 순간 — 을 강조한다.

다음 장 — 마른 강바닥에서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운다. 기념의 언어가 시작된다.





여호수아 4장 — 강바닥의 열두 돌


기념비를 세워라

1 온 백성이 요단 강을 다 건넌 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아라.

3 그들에게 명령해라.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강 한가운데, 그 발이 딛고 서 있는 곳에서 돌 열두 개를 가져와라. 너희가 오늘 밤 머물 곳에 그것들을 가져다 두어라.’”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준비시킨 열두 명을 불렀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을 지나 요단 강 한가운데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대로 각자 어깨에 돌 한 개씩을 져라.

6 이 돌들이 너희 가운데 표징이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7 너희가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요단 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궤가 요단 강을 건널 때 요단 강 물이 끊어졌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기념의 언어 구조 — “훗날 자녀들이 묻거든.” 히브리 기억의 전달 방식이다. 유월절, 유월절 만찬, 십계명 — 반복되는 패턴은 같다. 사건을 물건에 연결하고, 그 물건 앞에서 질문을 유발하고,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동하게 한다.





열두 돌을 놓다

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열두 개의 돌을 요단 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왔다. 그것들을 가져가 자기들이 머문 곳에 두었다.

9 또 여호수아가 요단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열두 개를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다.

10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백성이 서둘러 건넜다.

11 온 백성이 다 건넌 뒤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건넜다.

12 르우벤(Reuben) 자손과 갓(Gad) 자손과 므낫세(Manasseh) 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하고 건넜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13 전쟁을 위해 무장한 자 약 사만 명이 여호와 앞에서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가 전투 준비를 했다.





온 땅이 알게 하려고

14 그날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그의 평생 동안.

15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 “증거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해라.”

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요단 강에서 올라오라.”

18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한가운데에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언덕까지 넘쳤다.





길갈에 세우다

19 백성이 첫째 달 열째 날에 요단 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인 길갈(Gilgal)에 진을 쳤다.

20 여호수아가 요단 강에서 가져온 열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

2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22 너희가 자녀들에게 알려 주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 이 요단 강을 건넜다.

23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요단 강 물을 말리셨다. 우리가 다 건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24 이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다.’”

길갈(גִּלְגָּל, Gilgal) — ’구르다, 돌아가다’에서 나온 말이다. 이 이름은 5장 9절에서 풀린다.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떨어지게 했다.” 히브리어 언어유희 — 수치가 굴러(galal) 떠난 자리이기에 굴갈(Gilgal)이라 부른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 이름 자체가 새 시대의 선언이었다.

길갈의 현대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다. 여리고 동쪽 요단 평원 지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안에 여러 후보지가 있다.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지점은 아직 특정되지 않는다.

다음 장 — 길갈에서 할례가 집행된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의식이 이루어지고, 만나가 끊어지고,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





여호수아 5장 — 만나가 끊어진 날


모든 왕들이 떨었다

1 요단 강 서편 아모리 왕들과 해변가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요단 강 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운이 없었다.

2장 11절에서 라합이 말했던 그대로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적진의 심리전은 이미 끝나 있었다.





광야에서 미루어진 할례

2 그 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 칼을 만들어라.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3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었다. 아랄롯(Gibeah-haaraloth)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4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것이다. 이집트를 떠난 남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의 남자들이 모두 광야 길에서 죽었다.

5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

6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사십 년을 걸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전쟁 세대 남자들이 다 죽기까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맹세하셨다 —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7 그들의 자녀들을 여호수아가 세웠다. 그들이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8 온 백성이 다 할례를 받은 뒤 그들이 낫기까지 진영 안에 머물렀다.





굴러떨어진 수치

9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Gilgal)이라 한다.

길갈(גִּלְגָּל)은 ’굴러가다(גָּלַל, galal)’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떨어지게(갈랄) 했다 — 그래서 이곳을 길갈이라 부른다”는 직접적인 언어유희다. 할례 없이 지낸 사십 년이 가나안 땅 첫날 아침에 정리된다. 새 세대, 새 땅, 새 이름.





처음 지키는 유월절

10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열넷째 날 저녁에 여리고(Jericho) 평원에서 유월절(Passover)을 지켰다.

11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볶은 곡식과 무교병을.

바로 그날.

12 그리고 만나가 끊어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그들이 더는 만나를 먹지 않았다.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만나(מָן, manna) —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유일한 식량이었다.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등장하고 이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다.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본문은 만나의 끊어짐으로 표시한다. 더 이상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궈야 하는 것이 시작된 날이다.





칼을 빼든 사람

13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보았다.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이냐?”

14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15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 히브리어로 “사르 체바 아도나이(שַׂר-צְבָא-יְהוָה).” 이 존재가 천사인지, 여호와 자신의 현현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을 벗어라”는 명령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들은 명령과 같다(출애굽기 3:5). 두 사건 모두 거룩한 땅 앞에 선 순간이다.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같은 음성을 듣는다.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이냐?” — 그 대답은 양쪽 다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도구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 아래 서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 짧은 교환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신학적 무게중심을 정한다.

다음 장 —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진다.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바퀴가 끝난 직후.





여호수아 6장 — 일곱째 날의 함성


문이 닫혔다

1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

2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주었다.

3 너는 모든 전사와 함께 성 주위를 돌아라. 하루에 한 번. 엿새 동안.

4 일곱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가라.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5 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백성이 각자 곧장 올라가라.”

숫양 뿔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שׁוֹפָר, shofar)”다. 유대교 예배에서 지금도 사용된다. 특히 나팔절(로쉬 하샤나)과 속죄일(욤 키푸르)에 분다. 여리고 앞에서 울린 쇼파르 소리는 전쟁 신호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악기였다.





엿새 동안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다.

“언약궤를 메라.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걸어라.”

7 백성에게는 말했다. “나아가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가라.”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자 일곱 제사장이 일곱 숫양 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나팔을 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다.

9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걷고, 후위대는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이 계속 울렸다.

10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외치지 마라.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마라.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라. 내가 ’외쳐라’고 하는 날까지. 그 날 외쳐라.”

11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 번 돌았다.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거기서 잤다.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멨다.

13 일곱 제사장이 일곱 숫양 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걸으며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걸었다. 후위대는 여호와의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이 계속 울렸다.

14 이틀째에도 성을 한 번 돌고 돌아왔다. 엿새 동안 이같이 했다.





일곱째 날

15 일곱째 날이 밝아올 때, 그들이 새벽 이른 때에 일어나 여느 때처럼 성을 돌았다. 그러나 그 날은 일곱 번을 돌았다.

16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외쳐라! 여호와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17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헤렘(herem)으로 여호와께 바쳐진다.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려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18 너희는 헤렘으로 구별된 것에서 삼가라. 탐내어 그것을 가져가면 이스라엘 진영이 헤렘이 되고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19 모든 은과 금, 놋과 철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창고로 들어갈 것이다.”

헤렘(חֵרֶם, herem) — 완전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친다는 개념이다. 그 실행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 독자에게 가장 윤리적으로 도전적인 명령이다. 고대 근동에서 헤렘은 이스라엘만의 관행이 아니었다. BC 9세기 모압 왕 메사의 기념비(Mesha Stele)에서도 동일한 히브리어 어근의 단어가 사용된다 — 메사가 이스라엘에 대해 “헤렘으로 삼았다”고 새긴다. 이 관행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명령 사이의 긴장은 학자들이 오늘까지 토론한다.





성벽이 무너지다

20 백성이 외쳤다. 나팔 소리가 울렸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크게 소리를 질렀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각자 곧바로 성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했다.

여리고 성벽의 역사성 —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집중적인 고고학 논쟁의 대상이다. 영국 고고학자 존 가스탱(John Garstang)은 1930년대 발굴에서 무너진 성벽층을 발견하고 BC 1400년경으로 연대를 추정했다 — 출애굽의 이른 연대(BC 1450년경)와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슬린 케년(Kathleen Kenyon)이 1952~1958년 발굴을 통해 그 성벽층은 사실 BC 2200년경(후기 청동기 이전)에 해당한다고 재연대했다. 케년의 결론은 후기 청동기(BC 1550~1200) 여리고에 도시 성벽이 없었다는 것 — 즉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에는 무너질 성벽 자체가 없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결론은 학계 다수설이 되었으나, 이탈리아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Bryant Wood)는 1990년 케년의 해석에 반박하며 가스탱의 연대로 돌아갔다. 논쟁은 현재도 계속된다. 본문은 고고학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고학은 그 질문을 계속 던진다.

21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쳤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쳤다.

2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맹세한 대로 해라.”

23 정탐꾼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데려다 두었다.

24 그들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다. 은, 금, 놋 그릇과 철 그릇만은 여호와의 전 창고에 두었다.

25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 식구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살려주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다.

“오늘까지” — 이 표현은 이 글을 기록할 당시 라합이 여전히 살아 있었거나, 그녀의 후손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라합을 솔로몬의 할아버지 보아스의 어머니로 기록한다. 여리고의 창녀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다.





여리고에 내린 저주

26 여호수아가 그 때 맹세로 경고했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여호와 앞에서. 그 기초를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 저주는 수백 년 뒤 실현된다. 열왕기상 16장 34절 — “아합 시대에 벧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다.” 여호수아의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자는 보았다.

27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하셨다. 그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

다음 장 — 첫 번째 패배.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망친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린다. 한 남자의 탐욕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여호수아 7장 — 한 사람의 손이 닿은 것


아간의 손

1 이스라엘 자손이 헤렘에서 범죄했다.

유다(Judah) 지파 세라(Zerah)의 손자, 삽디(Zabdi)의 아들 아간(Achan · ㉸ 아칸)이 헤렘으로 구별된 것을 가져갔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크게 노하셨다.





아이성 정탐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Ai) — 벧엘 옆, 벧아웬 동쪽에 있는 아이 — 로 사람들을 보냈다.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해라.”

3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탐지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했다.

“모든 백성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삼천 명이면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4 약 삼천 명이 올라갔다.

그들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5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쳐서 삼십육 명을 죽였다. 성문에서 스바림(Shebarim)까지 쫓아가며 비탈길에서 쳤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물처럼.

아이성은 현대 이스라엘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엣 텔(et-Tell) 유적지로 비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굴 결과 이 지점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여호수아 시대로 추정되는 시기)의 도시 점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논쟁이 계속된다. 일부 학자는 인근 키르베트 엘-마카티르(Khirbet el-Maqatir)를 대안 후보로 제시한다.





여호수아가 엎드리다

6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그들이 머리에 먼지를 뿌렸다.

7 여호수아가 말했다.

“아, 주 여호와여, 왜 이 백성을 요단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강 건너편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8 주여,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서 등을 돌린 후,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9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듣고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의 큰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10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헤렘으로 구별된 것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자기 살림 속에 넣었다.

12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적들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들이 헤렘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헤렘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13 일어나라. 백성을 성결하게 해라. ‘내일을 위해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헤렘으로 구별된 것이 있다. 그 헤렘을 없애기 전까지 너희는 적들 앞에서 설 수 없다.’

14 내일 아침 너희가 지파별로 나아오라. 여호와가 지목하는 지파는 그 씩족별로, 씩족은 그 집안별로, 집안은 한 사람씩 나아오라.

15 헤렘으로 구별된 것이 발견된 자는 불에 태워라.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중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간이 지목되다

16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아오게 했다.

유다 지파가 지목되었다.

17 유다의 씩족들을 나아오게 하자 세라 씩족이 지목되었다. 세라 씩족을 집안별로 나아오게 하자 삽디 집안이 지목되었다.

18 삽디 집안의 각 사람을 나아오게 하자 유다 지파 세라의 손자, 삽디의 아들 갈미(Carmi)의 아들 아간이 지목되었다.

이 장면의 추첨 방식이 무엇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제비뽑기였는지, 우림과 둠밈이었는지 알 수 없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 — 범죄자가 하나씩 좁혀지는 불가역적 긴장감이다.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 앞에서 자백해라. 네가 한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21 탈취물 가운데 시날산 좋은 겉옷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났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내 장막 안 땅속에 은을 그 아래 감추었습니다.”

22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장막 안에 숨겨진 그것들이 있었다. 은이 그 아래에.

23 그것들을 장막에서 가져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왔다.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아골 골짜기

24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과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Achor) 골짜기로 갔다.

25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느냐? 오늘 여호와가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다. 그것들도 불태웠다. 돌을 던졌다.

26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오늘까지 있다. 여호와가 맹렬한 분노를 그쳤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Valley of Achor)라 부른다.

아골(עָכוֹר)은 ‘괴롭히다, 교란시키다’는 뜻이다. 아간(עָכָן)의 이름과 어근이 비슷하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아카르(괴롭혔다)’ —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골’이라 부른다는 언어적 연결이 본문 안에 살아있다. 훗날 호세아(2:15)는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로 뒤집어 사용한다.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처형되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본문은 “아들들과 딸들”도 아골 골짜기로 갔다고 기록하지만, 25절의 처형 주어가 아간만인지 가족 전체인지 히브리어 원문에서 분명하지 않다. 신명기 24장 16절은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명시한다. 이 긴장을 본문은 해소하지 않는다.

다음 장 — 아이성 재공격. 이번에는 복병 전술. 3만 명이 밤에 성 뒤에 숨고, 여호수아가 정면에서 도망치는 척한다. 아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뒤에서 불길이 오른다.





여호수아 8장 — 빈 성문과 피어오른 연기


두려워하지 마라

1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모든 전사를 데리고 올라가 아이를 쳐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주었다.

2 아이와 그 왕에게 한 것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해라. 다만 그 탈취물과 짐승들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 성 뒤에 복병을 숨겨라.”





복병 삼만

3 여호수아와 모든 전사들이 일어나 아이를 향해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4 그들에게 명령했다.

“보라, 너희는 성 뒤에서 매복하라.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라. 모두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

5 나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성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에 처럼 나와 우리를 맞서러 나오면 우리가 도망칠 것이다.

6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성에서 나올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7 너희가 매복처에서 일어나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8 성을 점령하거든 그것을 불태워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들어라.”

9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매복처로 가서 아이 서쪽, 벧엘(Bethel)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

여호수아는 그 밤 백성 가운데서 머물렀다.

10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갔다.

11 그와 함께한 모든 전사들이 올라가 성 앞에 다가갔다.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성과의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12 여호수아가 약 오천 명을 더 뽑아 벧엘과 아이 사이 성 서쪽에 매복시켰다.

13 백성이 다 진영을 갖추었다. 성 북쪽의 본진과 성 서쪽의 복병 — 여호수아가 그 날 밤 골짜기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도망치는 척

14 아이 왕이 보았다. 그가 서둘러 성읍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스라엘과 싸우러. 아라바 앞 정해진 시각에. 그는 성 뒤에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도망치는 척하며 광야 길로 달렸다.

16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불려 나와 그들을 쫓았다. 여호수아를 뒤쫓으며 성에서 멀어졌다.

17 아이와 벧엘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모두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다. 성문이 열린 채 버려졌다.





손을 들어라

18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있는 창을 아이를 향해 들어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는 창을 아이를 향해 들었다.

19 그가 손을 들자마자 매복해 있던 자들이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달려가서 성에 들어갔다. 성을 점령했다. 곧 성에 불을 붙였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광야로 달리던 자들이 발길을 돌렸다. 쫓던 자들이 쫓기는 자가 되었다.

21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복병이 성을 점령한 것을 보았다.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22 복병도 성에서 나와 맞섰다. 아이 사람들은 양쪽 이스라엘 사이에 끼었다. 살아남은 자도, 도망친 자도 없었다.

23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데려왔다.

24 이스라엘이 들판과 광야에서 추격하다 모두 쓰러뜨린 뒤 아이로 돌아왔다. 칼로 그것을 쳤다.

25 아이 사람들 — 남자와 여자 — 전부 만이천 명이 그 날 쓰러졌다.

26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헤렘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다.

27 다만 짐승과 그 성읍의 탈취물은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져갔다.

28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태우고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다. 오늘까지.

29 아이 왕을 해 질 때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다. 해 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던졌다.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오늘까지.





에발 산의 제단

30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Ebal) 산에 제단을 쌓았다.

3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이 닿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32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세가 쓴 율법을 그 돌 위에 썼다.

33 온 이스라엘 —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 언약궤 양쪽에 섰다. 여호와의 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외인이 함께 섰다. 절반은 그리심(Gerizim)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라고 명령한 대로.

34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다 읽었다.

35 모세가 명령한 것 전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회중 앞에서 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외인들까지.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은 오늘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경계, 세겜(현대 나블루스) 인근에 있다. 그리심 산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대신 예배 장소로 여겨졌다 —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산이다.

다음 장 —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다. 낡은 가죽 부대, 헤진 신발, 딱딱해진 빵.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다.





여호수아 9장 — 마른 빵과 낡은 가죽 부대


왕들이 연합하다

1 요단 강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을 향한 대해 연안에 있던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왕들이 모두.

2 한마음으로 모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기로 했다.





기브온의 사절단

3 기브온(Gibeon)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것을 들었다.

4 그들은 꾀를 냈다.

사절단을 꾸몄다. 낡은 자루를 나귀에 싣고, 낡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들었다.

5 낡고 기운 신발을 신었다. 낡은 옷을 입었다. 가져간 빵은 모두 말라서 부스러지고 있었다.

6 그들이 길갈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혹시 당신들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소?”

9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매우 먼 땅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명성을,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0 요단 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던 바산 왕 옥 — 에게 행하신 모든 것도 들었습니다.

11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땅의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행 양식을 챙겨 가서 그들을 만나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해라.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해라.’

12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집에서 나오던 날에 따뜻하게 구워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은 말라서 부스러지고 있습니다.

13 이 포도주 부대도 새것으로 채웠는데, 이제 다 찢어졌습니다. 이 옷과 신발도 오래 여행하다 보니 낡고 닳았습니다.”





묻지 않았다

14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받아 먹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15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조약을 맺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맹세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 이 짧은 구절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우림과 둠밈, 또는 제사장을 통한 신탁 방식으로 여호와에게 묻는 관행이 있었다. 여리고 앞에서 군대 장관이 나타났고, 아이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와가 지적했던 것처럼 —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번번이 실수한다. 기브온 사건은 그 패턴의 세 번째 반복이다.





사흘 뒤

16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그들이 근처에 살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17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다가 사흘 만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다.

기브온(Gibeon), 그비라(Chephirah), 브에롯(Beeroth), 기럇여아림(Kiriath-jearim).

18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않았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온 회중이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했다.

19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20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 그들을 살려두어야 한다. 우리가 맹세한 그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면.”

21 지도자들이 또 말했다.

“그들을 살려두라.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될 것이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되었다.





여호수아의 질문

22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는 매우 먼 곳에 산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었다.

23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항상 종들이 있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될 것이다.”

24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 이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라고.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목숨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한 것입니다.

25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26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그들이 죽이지 않았다.

27 여호수아가 그날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 여호와가 선택할 곳에서 —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로 삼았다. 오늘까지.

기브온의 이 조약은 수백 년 뒤까지 법적 효력을 가졌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자(성경에는 이 사건이 직접 기록되지 않지만 사무엘하 21장에 언급된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이어졌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사울과 피 흘린 집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답이 왔다. 다윗이 기브온과 협상하여 사울의 아들 일곱을 기브온에게 넘겨주어 처형하게 했다. 여호수아의 맹세 한 마디가 사울-다윗 시대까지 무게를 가지고 살아있었다.

히위 사람(Hivite) —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으로 기록된다. 이들의 정확한 민족적 정체는 불분명하다. 일부 학자는 가나안 지역 도시 국가 연합의 한 집단으로 본다. 기브온은 현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서쪽 알 지브(al-Jib) 마을에 해당한다. 1950년대 발굴에서 기브온 시대의 손잡이에 “기브온”이라는 히브리어 각인이 새겨진 항아리 손잡이들이 출토되었다.

다음 장 — 남방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원하러 달려간다. 긴 하루 —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다섯 왕이 굴에 숨는다.





여호수아 10장 — 태양이 멈춘 하루


다섯 왕이 연합하다

1 예루살렘(Jerusalem) 왕 아도니세덱(Adoni-zedek)이 들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했다는 것을.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평하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2 매우 두려워했다. 기브온은 왕도처럼 큰 성읍이었기 때문이다 —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였다.

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Hebron) 왕 호함(Hoham), 야르뭇(Jarmuth) 왕 비람(Piram), 라기스(Lachish) 왕 야비아(Japhia), 에글론(Eglon) 왕 드빌(Debir)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4 “올라와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평을 이루었다.”

5 아모리의 다섯 왕 —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 이 모여 올라갔다.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싸웠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당신의 종들에게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빨리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산지의 아모리 왕들이 모두 모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7 여호수아가 모든 전사와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8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우박이 내리다

9 여호수아가 밤새 길갈에서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쳤다.

10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기브온에서 크게 쳐부수었다. 벧호론(Beth-horon) 비탈길로 쫓아가며 쳤다. 아세가(Azekah)까지, 막게다(Makkedah)까지 쳤다.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며 벧호론 비탈길을 내려갈 때, 여호와가 하늘에서 그들 위에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셨다. 아세가(Azekah)까지.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것이 더 많았다.

우박이 군대를 쓸어버린 사건 — 고대 근동 전쟁 기록에서 폭풍과 날씨가 전투 결과를 결정짓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이집트 람세스 2세의 전쟁 기록에서도 태양신 아멘의 기상 개입이 묘사된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기상 현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전투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라는 선언이다.





태양아, 멈추어라

12  여호와가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서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Aijalon) 골짜기 위에서 멈추어라.”

13 태양이 멈추었다. 달도 멈추었다.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이것이 야살의 책(Book of Jashar)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태양이 중천에 멈추어 거의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

14 그날처럼 한 날이 없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태양아, 멈추어라” —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논쟁된 구절 중 하나다. 해석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문자적 해석 — 지구의 자전이 실제로 멈추거나 늦춰진 천문학적 사건. 둘째, 시적 과장법 — 야살의 책 인용이 보여주듯, 이 구절 자체가 시적 장르이며 “긴 승리의 날”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 셋째, 기상학적 해석 — 짙은 구름이나 특수 기상 조건으로 햇빛이 굴절되어 낮처럼 밝은 상태가 연장된 것. 본문 자체는 어느 하나를 고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야살의 책은 사무엘하 1장에도 인용되는 고대 시가집인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굴에 숨은 다섯 왕

15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16 그 다섯 왕이 도망쳐 막게다(Makkedah) 굴에 숨었다.

17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다섯 왕이 막게다 굴 안에 숨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8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들을 굴 입구에 굴려다 막아라. 사람들을 거기 지키게 해라.

19 너희는 멈추지 마라. 적들을 추격해라. 그들의 후미를 쳐라.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쳐부수어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들이 요새 성읍으로 들어갔다.

21 온 백성이 막게다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혀를 놀리지 못했다.





다섯 왕의 최후

22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 입구를 열어라.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 데리고 나오라.”

23 그들이 굴에서 다섯 왕을 끌어냈다 —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24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렀다. 함께 간 전사들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

2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우는 모든 적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26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고 죽여 다섯 나무에 달았다.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27 해 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졌다.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두었다. 오늘까지.





남쪽 정복

28 그날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빼앗았다. 칼날로 쳐서 왕과 그 주민들을 쳤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29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립나(Libnah)로 건너가 립나를 쳤다.

30 여호와가 그것도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 왕도 그 주민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31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립나에서 라기스(Lachish)로 건너가 진을 치고 쳤다.

32 여호와가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 이튿날 빼앗았다. 립나에 행한 것처럼 했다.

33 그때 게셀(Gezer) 왕 호람(Horam)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다.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34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Eglon)으로 건너가 진을 치고 쳤다.

35 그날 빼앗았다. 칼날로 쳐서 그 주민들을 쳤다. 라기스에 행한 것처럼.

36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Hebron)으로 올라가 쳤다.

37 빼앗아서 칼날로 쳤다. 그 왕과, 그 모든 성읍과 모든 주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에글론에 행한 것처럼.

38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Debir)로 돌이켜 쳤다.

39 빼앗아서 그 왕과 모든 성읍을 칼날로 쳤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헤브론에 행한 것처럼,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40 여호수아가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비탈들과 그 모든 왕들을 쳤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숨 있는 것들을 모두 쳤다.

41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Kadesh-barnea)에서 가사(Gaza)까지 쳤고, 고센(Goshen) 온 땅과 기브온(Gibeon)까지 쳤다.

42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여호수아가 한 번에 빼앗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라기스는 오늘날 이스라엘 남부 텔 라기스(Tel Lachish) 유적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여러 차례 발굴되었다. 후기 청동기 시대(BC 1200년경) 파괴층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정확히 여호수아의 정복과 연결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라기스는 나중에 앗시리아 산헤립의 공격(BC 701)으로 다시 파괴되는데, 그 파괴는 산헤립의 궁전 부조(런던 영국 박물관 소장)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음 장 — 북방 왕들이 연합한다.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다. 이스라엘이 메롬 물가에서 맞선다. 하솔이 불탄다.





여호수아 11장 — 북방의 불길


북방 연합

1 그때 하솔(Hazor) 왕 야빈(Jabin)이 이 소식을 들었다.

마돈(Madon) 왕 요밥(Jobab), 심론(Shimron) 왕, 악삽(Achshaph)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2 북방 산지와 긴네렛(Kinnereth) 남쪽 아라바(Arabah) 평지와 평탄한 돌(Dor) 서편 왕들에게.

3 동서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 여부스 사람, 미스바(Mizpah)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4 그들이 나왔다. 모든 군대와 함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수의 백성과 말들과 전차들이.

하솔은 현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긴네렛) 북서쪽에 위치한다. 히브리어로 “하초르(Hazor).” 고대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 중 하나였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이 1955~1958년 발굴하여 후기 청동기 시대(BC 13세기) 대규모 파괴층을 확인했다. 이 파괴층이 여호수아의 정복인지, 이집트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반란인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갈린다. 하솔 발굴은 현재도 히브리대학교 주도로 계속되고 있다.





메롬 물가

5 이 모든 왕들이 모여 함께 메롬(Merom) 물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6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 시각, 내가 그들 전부를 이스라엘 앞에서 쓰러뜨릴 것이다. 그들의 말 뒷다리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라.”

“말 뒷다리 힘줄을 끊어라” — 전차의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당시 전차 부대를 보유하지 않았다. 빼앗은 전차를 그대로 군사력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명령은, 군사력이 아니라 다른 근거 위에 서라는 신학적 요구로 읽힌다. 나중에 다윗도 이 명령을 부분적으로 따른다(사무엘하 8:4).

7 여호수아가 모든 전사들과 함께 메롬 물가에서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쳤다.

8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큰 시돈(Sidon)까지, 미스르봇 마임(Misrephoth-maim)까지, 동편 미스바(Mizpah) 골짜기까지 쫓아갔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쳤다.

9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했다. 말 뒷다리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웠다.





하솔이 불타다

10 여호수아가 그때 돌아서서 하솔을 빼앗았다. 그 왕을 칼날로 쳤다. 하솔이 전에는 이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다.

11 거기 있는 모든 주민을 칼날로 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숨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솔에는 불을 질렀다.

12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가 빼앗았다. 칼날로 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13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태우지 않았다. 다만 하솔만 여호수아가 불태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았다” — 이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이스라엘이 정복 이후 그 도시들을 거주지로 이용했다는 뜻이다.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거주가 목적이었다. 하솔만 예외적으로 불탔다 — 그것이 북방 연합의 수도였기 때문이다.

14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읍들의 모든 탈취물과 짐승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았다. 사람만은 칼날로 쳐서 완전히 없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15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행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 중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정복의 결산

16 여호수아가 이 온 땅을 빼앗았다. 산지와 네겝 전부, 고센 온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17 세일(Seir) 산으로 올라가는 할락(Halak) 산에서부터 헤르몬(Hermon)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갓(Baal-gad)까지. 그 모든 왕들을 빼앗아 쳐서 죽였다.

18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오랫동안” — 정복이 한 번의 전격전이 아니었다는 기록이다. 여호수아서는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지만, 갈렙의 말(14장 7-10절)을 역산하면 정복 기간이 약 5-7년 정도로 추정된다.

19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평을 이룬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전쟁으로 모두 빼앗았다.

20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여호와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 출애굽기의 파라오와 같은 표현이다. 신학적으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다.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싸우도록 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 유대 전통은 이를 “그들이 이미 스스로 선택한 방향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뜻으로 읽는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의 본문이다. 본문은 그 긴장을 해소하지 않는다.

21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에서 아낙(Anak) 자손을 없앴다. 유다(Judah) 모든 산지와 이스라엘 모든 산지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과 함께 완전히 없애버렸다.

22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남지 않았다. 가사(Gaza), 가드(Gath), 아스돗(Ashdod)에만 약간 남았다.

아낙 자손(Anakim) —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거인족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 두려움이 사십 년 광야 방랑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그 아낙 자손이 산지에서 쓸려나간다. 다만 해안 평야 — 블레셋 땅 — 에 일부가 남았다. 이 남은 자들 가운데서 후에 골리앗(Goliath)이 나온다(사무엘상 17장).

23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온 땅을 빼앗았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지파별로 나누었다.

땅이 전쟁에서 안식을 얻었다.

“땅이 안식을 얻었다” — 이 짧은 문장이 11장을 닫는다. 히브리어로 “샤켓 하아레츠 밈밀하마(שָׁקְטָה הָאָרֶץ מִמִּלְחָמָה).” 땅 자체가 쉬는 것이다. 전쟁이 사람만이 아니라 땅을 지치게 했다는 감각 — 가나안 정복의 끝을 알리는 서정적 마무리다.

다음 장 —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이어진다. 요단 동편 두 왕, 서편 서른한 왕. 이름들의 열거가 이 전쟁의 무게를 기록한다.





여호수아 12장 — 서른세 개의 이름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쳐부순 왕들

1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동편, 해 뜨는 쪽에서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한 왕들이다. 아르논(Arnon) 골짜기에서 헤르몬(Hermon) 산까지, 동편 아라바(Arabah) 온 땅.

2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Sihon). 그의 지역은 아르논(Arnon)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Aroer)에서부터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 길르앗 절반, 얍복(Jabbok) 강까지다. 얍복 강은 암몬 자손의 경계다.

3 아라바에서는 긴네렛(Kinnereth) 바다까지, 동편 아라바 바다 곧 염해(Salt Sea)까지. 벧여시못(Beth-jeshimoth) 길을 향해. 그리고 남쪽으로 비스가(Pisgah) 산기슭까지.

4 또 르바임 족의 남은 자 바산(Bashan) 왕 옥(Og)의 지역. 그는 아스다롯(Ashtaroth)과 에드레이(Edrei)에 살았다.

5 그의 지역은 헤르몬(Hermon) 산과 살르가(Salecah)와 온 바산,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 절반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까지다.

6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모세가 쳐부순 두 왕 — 시혼과 옥은 이미 민수기 21장에서 쓰러졌다. 12장은 그것을 회고하며 시작한다. 정복의 역사가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임을 보여주려는 구성이다.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쳐부순 왕들

7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서편에서 쳐부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유산에 따라 나누어 준 왕들이다.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갓(Baal-gad)에서 세일(Seir) 산으로 올라가는 할락(Halak) 산까지.

8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비탈과 광야와 네겝.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9 여리고 왕 — 하나.

아이 왕, 벧엘 곁에 있는 — 하나.

10 예루살렘 왕 — 하나.

헤브론 왕 — 하나.

11 야르뭇 왕 — 하나.

라기스 왕 — 하나.

12 에글론 왕 — 하나.

게셀 왕 — 하나.

13 드빌 왕 — 하나.

게델 왕 — 하나.

14 호르마 왕 — 하나.

아랏 왕 — 하나.

15 립나 왕 — 하나.

아둘람 왕 — 하나.

16 막게다 왕 — 하나.

벧엘 왕 — 하나.

17 답부아 왕 — 하나.

헤벨 왕 — 하나.

18 아벡 왕 — 하나.

라사론 왕 — 하나.

19 마돈 왕 — 하나.

하솔 왕 — 하나.

20 심론 므론 왕 — 하나.

악삽 왕 — 하나.

21 다아낙 왕 — 하나.

므깃도 왕 — 하나.

22 게데스 왕 — 하나.

갈멜의 욕느암 왕 — 하나.

23 돌의 나밧 돌 왕 — 하나.

길갈의 고임 왕 — 하나.

24 디르사 왕 — 하나.



합계: 왕 서른하나.

서른하나라는 숫자 — 이 목록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일종의 공식 선언이었다. 이집트 파라오들도 정복한 도시와 왕들의 이름을 신전 벽과 기념비에 새겼다. 람세스 2세의 룩소르 신전, 투트모세 3세의 카르나크 신전 — 그 벽에는 정복한 가나안 도시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여호수아 12장의 목록은 같은 장르의 히브리 버전이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성을 둘러싼 세 모델 — 학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윌리엄 올브라이트(William Albright)의 정복 모델(Conquest Model) — BC 13세기 후기 청동기 도시들의 파괴층이 여호수아의 군사 정복과 일치한다는 시각. 둘째, 알브레히트 알트(Albrecht Alt)와 마르틴 노트(Martin Noth)의 평화로운 침투 모델(Peaceful Infiltration) — 이스라엘 집단이 전쟁 없이 점진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시각. 셋째, 조지 멘덴홀(George Mendenhall)과 노먼 고트발트(Norman Gottwald)의 농민 봉기 모델(Peasant Revolt) — 이스라엘이 외부 침략자가 아니라 가나안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혁명 세력이었다는 시각. 오늘날 고고학은 어느 단일 모델로도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도시는 후기 청동기 파괴층을 보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복합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 다수 의견이다.

이름들의 무게 — 12장의 목록은 읽기 지루한 명부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이름 뒤에는 성벽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다. 서른하나는 숫자가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다. 이 목록이 끝나는 자리에서 땅의 분배가 시작된다 —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유산의 목록이 이제 시작된다.

다음 장 — 여호수아가 늙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았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땅을 나누어라.” 지파별 분배가 시작된다.





여호수아 13장 — 아직 남은 땅


늙어도 일은 남는다

1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늙었다.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어 나이가 많으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2 남은 땅은 이것이다. 블레셋(Philistines · ㉸ 필리스티아)의 모든 지역과 그술(Geshurites)의 모든 지역.

3 이집트 앞 시홀(Shihor)에서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로 여겨지는 에그론(Ekron)의 경계까지. 가사(Gaza), 아스돗(Ashdod), 아스글론(Ashkelon), 가드(Gath), 에그론 — 다섯 블레셋 성주들의 땅.

4 남쪽으로는 아위인(Avvites)의 땅도 있다.

5 가나안 사람 전체의 땅, 시돈 사람들의 므아라(Mearah)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 아벡(Aphek)까지,

6 레바논의 산지 주민, 미스르봇 마임(Misrephoth-maim)까지. 이것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다만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라.

7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여호수아가 이미 노인이지만 과업은 미완이었다. 블레셋 다섯 도시는 이후 사사기와 사무엘기의 무대가 된다. 결국 이 해안 평지는 사울·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본문은 이것을 숨기지 않는다.





요단 동편 — 이미 받은 땅

8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Reuben)과 갓(Gad) 지파는 모세가 요단 강 동편에서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9 아르논(Arnon)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Aroer)에서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디본(Dibon)까지의 온 평지, 바산(Bashan) 왕 옥(Og)의 나라까지.

10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Sihon)의 모든 성읍 — 시혼은 헤스본(Heshbon)에서 통치했으며 암몬 경계까지 다스렸다.

11 길르앗(Gilead)과 그술 사람, 마아갓 사람의 영토, 헤르몬(Hermon) 산 전체, 살르가까지 바산 전체.

12 바산에서 다스리던 옥의 온 나라. 옥은 르바임 족속 가운데 남은 자였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다.

13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술과 마아갓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까지 살고 있다.

“오늘까지” — 여호수아서를 최종 편집한 자가 자기 시대에도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표현이다.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솔직한 기록이다.

14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으로 준 것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화제물 —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르우벤 지파의 몫

15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그 가족들에 따라 유산으로 준 것은 이것이었다.

16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가운데 성읍까지, 메드바 부근 온 평지.

17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 디본(Dibon), 바못 바알(Bamoth-baal), 벳 바알 므온(Beth-baal-meon),

18 야하스(Jahaz), 그데못(Kedemoth), 메바앗(Mephaath),

19 기랴다임(Kiriathaim), 십마(Sibmah), 골짜기 산 위의 세렛 사할(Zereth-shahar),

20 벳브올(Beth-peor), 비스가(Pisgah) 산기슭, 벳 여시못(Beth-jeshimoth),

21 평지의 모든 성읍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의 온 나라.

시혼과 옥 —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격파한 두 왕이다. 이 두 이름은 이후 시편 135, 136편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할 때마다 반복된다.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이 전투들은 출애굽 이후 최초의 군사적 승리로 각인되었다.

22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죽인 자들과 함께 칼로 죽인 사람 가운데 발람(Balaam)도 있었다 — 브올(Beor)의 아들, 점술가.

발람은 민수기 22-24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한 이방 예언자다. 결국 그는 이 전투에서 죽었다. 민수기 31장 8절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그가 어떤 역할로 그곳에 있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23 이것이 르우벤 자손의 유산 경계였다 — 요단 강과 그 강가. 이것이 그 가족에 따른 르우벤 자손의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다.





갓 지파의 몫

24 모세가 갓 지파, 갓 자손에게 그 가족들에 따라 준 것은 이것이었다.

25 야스엘(Jazer), 길르앗의 모든 성읍, 암몬 자손의 땅 절반 — 아로엘(Aroer)까지, 랍바 앞.

26 헤스본(Heshbon)에서 라맛 미스베(Ramath-mizpeh)와 브도님(Betonim)까지, 마하나임(Mahanaim)에서 드빌(Debir) 경계까지.

27 골짜기에는 벳 하람(Beth-haram), 벳 니므라(Beth-nimrah), 숙곳(Succoth), 사본(Zaphon) — 헤스본 왕 시혼의 왕국 나머지. 요단 강과 긴네렛 바다 끝까지.

28 이것이 갓 자손의 성읍들과 마을들, 그 가족에 따른 유산이었다.





므낫세 반 지파의 몫

29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것 — 므낫세 자손 절반에게 그 가족에 따라.

30 마하나임에서 시작하는 바산 전체,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야일(Jair)의 모든 성읍 — 바산에 있는 예순 성읍.

31 길르앗 절반,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의 성읍인 아스다롯(Ashtaroth)과 에드레이(Edrei) —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Machir) 자손에게, 즉 마길 자손의 절반에게 그 가족에 따라.

32 이것이 모세가 모압 평지 곧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동편에서 분배한 유산이었다.

33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 모세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 그분이 그들의 유산이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 이 반복이 두 번 나온다(14절, 33절). 땅 대신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몫이라는 선언이다. 이 원칙은 민수기 18장에서 먼저 확립되었다. 레위인은 48개 성읍에 분산되어 살지만, 그 성읍들은 다른 지파의 땅 안에 있는 것이다.



다음 장 — 갈렙이 앞에 나선다. 85세 노인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다. 45년 전 모세에게 받은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수아 14장 — 내게 이 산지를 달라


서편 땅 분배의 원칙

1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Canaan)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나누어 주었다.

2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3 모세는 이미 요단 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유산을 주었다. 하지만 레위인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지 않았다.

4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 — 므낫세(Manasseh)와 에브라임(Ephraim) — 가 되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몫이 없어도 지파 수는 유지되었다. 레위인에게는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초지를 주었다.

5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다. 그들이 그 땅을 나누었다.

레위인의 성읍 배분은 21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열두 지파에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둘(므낫세·에브라임)로 나뉜 이 구조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체계를 수에 있어서나 땅 배분에 있어서나 정확히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85세 노인의 청원

6 유다 자손이 길갈(Gilgal)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그니스 사람(Kenizzite) 여분네(Jephunneh)의 아들 갈렙(Caleb · ㉸ 칼렙)이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가데스 바네아(Kadesh-barnea)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7 내가 마흔 살이었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탐지하러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9 그날 모세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네 발이 밟은 땅은 영원히 네 유산이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10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동안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는 85세입니다.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12 이제 여호와가 그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 들으셨습니다 — 아낙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과 그 성읍들이 크고 요새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갈렙(כָּלֵב)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히브리어 ’개(כֶּלֶב, 켈레브)’와 연결하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 전부(כָּל-לֵב)’를 뜻한다는 설이다. 본문이 반복해서 “온전히 따랐다(מִלֵּא אַחֲרֵי, 마음을 가득 채워 따랐다)”고 표현하는 것과 두 번째 어원 설이 어울린다.

갈렙의 출신 —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니스(Kenizzite)는 에서 계통의 에돔 씨족 이름이다(창세기 36:11). 갈렙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방인이 언약 백성의 기둥이 된 경우다. 훗날 그의 조카 옷니엘(Othniel)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된다.

45년 — 정탐(민수기 13장)은 출애굽 2년 차에 이루어졌다. 광야 40년을 더하면 42년. 여기서 45년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계산 방식의 차이 또는 정탐 이전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갈렙이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하고 청원한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헤브론이 갈렙의 것이 되다

13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Hebron)을 그의 유산으로 주었다.

14 그래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다 — 오늘까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15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Kiriath-arba)였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은 전쟁에서 쉬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은 땅이다(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상수리나무 옆에 장막을 쳤던 곳(창세기 13장). 야곱이 죽어 묻힌 땅(창세기 49-50장). 이스라엘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땅을 갈렙이 청원해서 얻는다. 우연이 아니다.

현대 지리 — 헤브론은 오늘날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남부에 있는 도시로, 아랍어로는 알 할릴(Al-Khalil, ’친구’라는 뜻 —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가리킴)이라 불린다. 인구 약 22만 명.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이브라히미 모스크(Ibrahimi Mosque)는 유대인·무슬림·기독교인 모두에게 성지다.



다음 장 — 유다 지파의 땅 경계가 상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 옷니엘이 드빌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는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물샘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한다.





여호수아 15장 — 악사의 샘


유다의 남쪽 경계

1 유다 자손 지파에게 그 가족에 따라 제비 뽑혀 돌아간 몫은, 남쪽으로 에돔(Edom) 경계까지 신 광야(Wilderness of Zin)의 끝에 닿았다.

2 남쪽 경계는 사해(Salt Sea) 끝, 남쪽을 향한 만에서 시작했다.

3 남쪽으로 전갈 고개(Scorpion Pass · ㉸ 아크랍빔 고개)를 지나 신(Zin)으로 나아가,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갔다. 헤스론(Hezron)을 지나 아달(Addar)로 올라가 갈가(Karka)로 돌았다.

4 거기서 아스몬(Azmon)으로 나아가 이집트 냇가로 나갔다. 경계의 끝은 바다였다. 이것이 남쪽 경계였다.

5 동쪽 경계는 사해, 요단 강 어귀까지. 북쪽 경계는 요단 강 어귀의 만에서 시작하여,

6 벳 호글라(Beth-hoglah)로 올라가 벳 아라바(Beth-arabah) 북쪽을 지나 르우벤의 아들 보한 돌(Stone of Bohan son of Reuben)에 이르렀다.

7 경계가 아골 골짜기(Valley of Achor)에서 드빌(Debir)로 올라가 북쪽으로 향하여, 골짜기 남쪽 아두밈 고개 맞은편 길갈(Gilgal)로 접어들었다. 엔 세메스(En-shemesh) 물을 지나 엔 로겔(En-rogel)로 나갔다.

8 경계가 힌놈(Hinnom)의 아들 골짜기 — 여부스(Jebus,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를 지나 — 위로 올라갔다. 경계가 힌놈 골짜기 서쪽 산꼭대기로, 즉 르바임 골짜기(Valley of Rephaim) 북쪽 끝으로 올라갔다.

9 경계가 그 산꼭대기에서 넵도아(Nephtoah) 물 샘으로 구부러져 에브론 산(Mount Ephron) 성읍들로 나갔다. 경계가 바알라(Baalah, 곧 기럇 여아림)로 구부러졌다.

10 경계가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구부러져 세일 산(Mount Seir)으로, 여아림 산(Mount Jearim) 북쪽 어깨 — 곧 그살론(Chesalon) — 으로 나갔다. 벳 세메스(Beth-shemesh)로 내려가 딤나(Timnah)를 지났다.

11 경계가 에그론(Ekron) 북쪽 어깨로 나가 식그론(Shikkeron)으로 구부러져 바알라 산(Mount Baalah)을 지나 얍느엘(Jabneel)로 나갔다. 경계의 끝은 바다였다.

12 서쪽 경계는 대해(지중해)와 그 해안선이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의 사방 경계였다 — 그 가족에 따라.

힌놈 골짜기(גֵּי בֶן הִנֹּם) — 훗날 ’게헨나(Gehenna)’라는 이름으로 신약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된다. 이 골짜기는 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자녀를 불로 제물로 바치는 장소(열왕기하 23:10)가 되었다가, 예레미야가 저주를 선포하고, 예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쓰레기와 시신을 태우는 곳이 되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가 상징이 되었다.





갈렙의 전투, 악사의 요청

13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 — 여분네의 아들 — 에게 몫을 주었다. 기럇 아르바(Kiriath-arba), 곧 헤브론을.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14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 세새(Sheshai), 아히만(Ahiman), 달매(Talmai) — 을 쫓아냈다.

15 거기서 그가 드빌(Debir) 주민에게로 올라갔다.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 세벨(Kiriath-sepher)이었다.

16 갈렙이 말했다. “기럇 세벨을 쳐서 빼앗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Achsah)를 아내로 주겠다.”

17 옷니엘(Othniel)이 그것을 빼앗았다 — 갈렙의 동생 그나스(Kenaz)의 아들. 갈렙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18 그녀가 왔을 때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요청했다.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말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19 그녀가 말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네겝 땅으로 보내셨으니 물샘도 주십시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악사(עַכְסָה) — 갈렙의 딸이자 옷니엘의 아내.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더 많은 것을 요청한 여성으로 성경에 등장한다. 이 동일한 장면이 사사기 1:12-15에도 그대로 반복된다. 네겝(Negev)은 건조한 남부 지역이다. 밭만 받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었다.

옷니엘(עׇתְנִיאֵל) — 갈렙의 조카. 그가 드빌을 점령함으로써 악사를 얻는다. 훗날 이 인물은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된다. 여호수아서의 이 짧은 기록이 사사기의 첫 지도자를 예고한다.





유다의 성읍들

20 이것이 유다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21 유다 자손 지파가 에돔 경계를 향한 네겝 끝에 가진 성읍들은: 갑스엘(Kabzeel), 에델(Eder), 야굴(Jagur),

22 기나(Kinah), 디모나(Dimonah), 아다다(Adadah),

23 게데스(Kedesh), 하솔(Hazor), 잇난(Ithnan),

24 십(Ziph), 델렘(Telem), 브알롯(Bealoth),

25 하솔 하닷다(Hazor-hadattah), 그리욧(Kerioth), 헤스론(Hezron — 곧 하솔),

26 아맘(Amam), 세마(Shema), 몰라다(Moladah),

27 하살 갓다(Hazar-gaddah), 헤스몬(Heshmon), 벳 벨렛(Beth-pelet),

28 하살 수알(Hazar-shual), 브엘세바(Beersheba), 비스요디야(Biziothiah),

29 바알라(Baalah), 이임(Iim), 에셈(Ezem),

30 엘돌랏(Eltolad), 그실(Chesil), 호르마(Hormah),

31 시글락(Ziklag), 맛만나(Madmannah), 산산나(Sansannah),

32 르바옷(Lebaoth), 실힘(Shilhim), 아인(Ain), 림몬(Rimmon) —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

33 평지 — 에스다올(Eshtaol), 소라(Zorah), 아스나(Ashnah),

34 사노아(Zanoah), 엔 간님(En-gannim), 답부아(Tappuah), 에남(Enam),

35 야르뭇(Jarmuth), 아둘람(Adullam), 소고(Socoh), 아세가(Azekah),

36 사아라임(Shaaraim), 아디다임(Adithaim), 그데라(Gederah), 그데로다임(Gederothaim) — 14 성읍과 그 마을들.

37 스난(Zenan), 하다사(Hadashah), 믹달 갓(Migdal-gad),

38 딜르안(Dilean), 미스베(Mizpeh), 욕드엘(Joktheel),

39 라기스(Lachish), 보스갓(Bozkath), 에글론(Eglon),

40 갑본(Cabbon), 라함(Lahmam), 기들리스(Chitlish),

41 그데롯(Gederoth), 벳 다곤(Beth-dagon), 나아마(Naamah), 막게다(Makkedah) — 16 성읍과 그 마을들.

42 립나(Libnah), 에델(Ether), 아산(Ashan),

43 입다(Iphtah), 아스나(Ashnah), 느십(Nezib),

44 그일라(Keilah), 악십(Achzib), 마레사(Mareshah) — 9 성읍과 그 마을들.

45 에그론(Ekron)과 딸린 성읍들과 마을들.

46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 아스돗 부근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마을들.

47 아스돗(Ashdod)과 딸린 성읍들과 마을들. 가사(Gaza)와 딸린 성읍들과 마을들 — 이집트 냇가까지, 대해 경계까지.

48 산지 — 사밀(Shamir), 얏딜(Jattir), 소고(Socoh),

49 단나(Dannah), 기럇 산나(Kiriath-sannah — 곧 드빌),

50 아납(Anab), 에스드모(Eshtemoh), 아님(Anim),

51 고센(Goshen), 홀론(Holon), 길로(Giloh) — 11 성읍과 그 마을들.

52 아랍(Arab), 두마(Dumah), 에산(Eshan),

53 야님(Janim), 벳 답부아(Beth-tappuah), 아베가(Aphekah),

54 훔다(Humtah), 기럇 아르바(Kiriath-arba — 곧 헤브론), 시올(Zior) — 9 성읍과 그 마을들.

55 마온(Maon), 갈멜(Carmel), 십(Ziph), 윳다(Juttah),

56 이스르엘(Jezreel), 욕드암(Jokdeam), 사노아(Zanoah),

57 가인(Kain), 기브아(Gibeah), 딤나(Timnah) — 10 성읍과 그 마을들.

58 할훌(Halhul), 벳 술(Beth-zur), 그돌(Gedor),

59 마아랏(Maarath), 벳 아놋(Beth-anoth), 엘드곤(Eltekon) — 6 성읍과 그 마을들.

60 기럇 바알(Kiriath-baal — 곧 기럇 여아림), 랍바(Rabbah) — 2 성읍과 그 마을들.

61 광야 — 벳 아라바(Beth-arabah), 밋딘(Middin), 스가가(Secacah),

62 닙산(Nibshan), 소금 성읍(City of Salt), 엔 게디(En-gedi) — 6 성읍과 그 마을들.

63 그러나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Jerusalem)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늘까지 살고 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여호수아서가 솔직히 기록한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즉위한 후에야 점령된다(사무엘하 5장). 그 전까지 수백 년간 이 도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이방 성읍으로 남아 있었다.

라기스(Lachish) — 39절에 등장하는 이 성읍은 고고학적으로 가장 풍부하게 발굴된 가나안 도시 중 하나다. 1930년대 영국 팀(제임스 레스너 스타키)과 1973-87년 이스라엘 팀(다비드 우시시킨)이 발굴했다. BC 12세기 말 거대한 파괴층이 확인되며, 이를 여호수아의 점령과 연결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 연대 일치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된다.



다음 장 —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는다. 게셀은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정복의 빈틈이 다시 드러난다.





여호수아 16장 — 게셀의 빈틈


요셉 자손의 몫

1 요셉(Joseph) 자손에게 제비가 돌아간 몫은 요단 강(Jordan)에서 여리고(Jericho) 물까지, 여리고 동쪽 광야에서 시작하여 여리고에서 벧엘(Bethel) 산지로 올라갔다.

2 벧엘에서 루스(Luz)로 나가 아렉 사람(Archites)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Ataroth)으로.

3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사람(Japhletites)의 경계와 아래 벧 호론(Lower Beth-horon) 경계와 게셀(Gezer)로, 끝은 바다였다.

4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Manasseh)와 에브라임(Ephraim)이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하나지만,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로 인정받아 사실상 ’이중 몫’을 받게 된다. 야곱이 임종 전에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것(창세기 48장)의 결과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아도 열두 지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에브라임의 경계

5 에브라임 자손의 경계는 그 가족에 따라 이러했다. 그 유산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 앗달(Ataroth-addar)에서 위쪽 벧 호론(Beth-horon)까지였다.

6 서쪽으로 경계가 믹므다(Michmethath)에서 북쪽으로 굽어 다아낫 실로(Taanath-shiloh)로 돌아 동쪽 야노아(Janoah)를 지났다.

7 야노아에서 아다롯(Ataroth)과 나아라(Naarah)로 내려가 여리고에 닿아 요단 강으로 나갔다.

8 답부아(Tappuah)에서 서쪽으로 가나 시내(Kanah Brook)로 가서 바다로 끝났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9 에브라임 자손에게는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에도 따로 성읍들이 있었다 —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

10 그러나 그들은 게셀(Gezer)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이 에브라임 가운데 오늘까지 살고 있다. 강제 노동을 하는 종이 되었다.

게셀(Gezer) — 에브라임 서쪽 경계에 있는 이 도시는 고대 근동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텔 게셀(Tel Gezer, 현대 이스라엘 중부)에서 1902-09년(맥알리스터), 1964-73년(라이트·데버), 1984년 이후(댄버와 다른 팀들)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굴되었다. 유명한 ’게셀 달력(Gezer Calendar, BC 10세기)’이 여기서 출토되었다 — 히브리어로 쓰인 가장 오래된 농업 달력 중 하나. 열왕기상 9장에 따르면 이집트 파라오가 게셀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강제 노동을 하는 종이 되었다” —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대신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타협이 훗날 사사기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문제의 씨앗이 된다. 정복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결과가 누적된 것이다.



다음 장 — 므낫세 지파의 땅이 기록된다.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시 등장한다. 광야에서 요청한 약속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진다.





여호수아 17장 — 딸들의 상속


므낫세 지파의 몫

1 므낫세 지파 — 그는 요셉의 맏아들 — 에게도 제비가 돌아갔다.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Machir)은 길르앗(Gilead)의 아버지였는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2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 — 그 가족에 따라 — 도 몫을 받았다. 아비에셀(Abiezer)의 자손, 헬렉(Helek)의 자손, 아스리엘(Asriel)의 자손, 세겜(Shechem)의 자손, 헤벨(Hepher)의 자손, 스미다(Shemida)의 자손. 이들이 므낫세의 아들 요셉 자손 중 남자들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슬로브핫의 딸들

3 그런데 헤벨(Hepher)의 아들 슬로브핫(Zelophehad · ㉸ 즐로프하드)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Mahlah), 노아(Noah), 호글라(Hoglah), 밀가(Milcah), 디르사(Tirzah)였다.

4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유산을 주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 그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었다.

5 요단 강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므낫세에게 열 몫이 돌아갔다.

6 므낫세의 딸들이 그 아들들 가운데서 유산을 받았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돌아갔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자 딸들이 모세 앞에 나서서 “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이름이 지파에서 사라져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여호와가 그 요청을 옳다고 인정하고, 아들 없는 자의 유산은 딸에게 돌아가도록 율법을 개정했다.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단독 토지 상속 —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BC 18세기)은 딸의 상속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딸이 재산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재산권이 강했지만, 가나안 일반에서는 부계 상속이 원칙이었다. 슬로브핫 딸들의 사례는 이런 배경에서 이례적인 법적 선례였다. 현대 페미니스트 신학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다.

민수기 36장은 이 결정에 후속 조건을 단다 — 슬로브핫 딸들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지파별 토지 구획을 유지하려는 절충이었다.





므낫세의 경계

7 므낫세 경계는 아셀(Asher)에서 세겜(Shechem) 맞은편 믹므다(Michmethath)까지였다. 경계가 남쪽으로 돌아 엔 답부아(En-tappuah) 주민 쪽으로 갔다.

8 답부아(Tappuah)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으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다.

9 경계가 가나 시내(Kanah Brook) 남쪽으로 내려갔다. 에브라임의 성읍들이 므낫세 성읍들 가운데 있었다. 므낫세 경계는 시내 북쪽이었고 끝은 바다였다.

10 남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므낫세였다. 바다가 경계였다. 그들이 북쪽으로 아셀에, 동쪽으로 잇사갈에 닿았다.

11 잇사갈과 아셀 안에서 므낫세는 벧 산(Beth-shean)과 그 마을들, 이블르암(Ibleam)과 그 마을들, 돌(Dor)과 그 마을들, 엔 돌(En-dor)과 그 마을들, 다아낙(Taanach)과 그 마을들, 므깃도(Megiddo)와 그 마을들 — 세 높은 곳을 받았다.

12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을 차지할 수 없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13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하지만 쫓아내지는 않았다.

므깃도(Megiddo) — 고대 근동 사회 역사에서 가장 많이 전쟁이 벌어진 요충지 중 하나다. 나폴레옹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전쟁터”라 불렀다. 1903년 이후 여러 차례 발굴되었으며(고트리프 슈마허, 오리엔탈 인스티튜트 팀, 이스라엘 핑켈슈타인 등) 총 20개 이상의 정착층이 확인되었다. ’므깃도의 언덕(Har Megiddo)’이 신약성경에서 ’아마겟돈(Armageddon)’의 어원이 된다.





요셉 자손의 불만

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제비를 한 몫만 주십니까?”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큰 민족이라면, 브리스 사람(Perizzites)과 르바임(Rephaites)의 땅인 삼림 지역으로 올라가서 직접 개간하시오. 에브라임 산지가 당신들에게 너무 좁다면.”

16 요셉 자손이 말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벧 산과 그 마을들과 이스르엘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은 모두 철 병거(iron chariots)를 가지고 있습니다.”

17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 에브라임과 므낫세 — 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큰 민족이고 힘이 있소. 제비를 하나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18 삼림 지역도 당신들 것이요, 그것을 개간하면 끝까지 당신들 것이 될 것이요. 가나안 사람이 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해도 — 당신들이 그들을 몰아낼 것이요.”

철 병거 — 전차전은 평원에서 결정적 우위를 만든다. BC 12세기 철기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은 아직 철 기술이 부족했다. 철 병거를 가진 가나안 도시들은 여호수아의 보병 중심 군대가 직접 돌파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이 기술 격차는 사사기까지 이어진다. 여호수아의 대답 — “몰아낼 수 있다” — 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돌린다.



다음 장 —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 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측량 팀을 보내 나머지 땅을 기록하게 한다.





여호수아 18장 — 실로의 천막


성막이 실로에 서다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Shiloh)에 모였다. 거기에 회막(Tent of Meeting)을 세웠다. 땅은 그들에게 정복되어 있었다.

실로 —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 첫 종교 중심지다.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했으며, 오늘날 이스라엘 중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키르벳 세일룬(Khirbet Seilun)이 그 자리다. 1922년 덴마크 고고학 팀이 처음 발굴하고, 1981-84년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스라엘 핀켈슈타인이 집중 발굴했다. BC 12-11세기에 걸친 활발한 정착층이 확인되었다. 사무엘서까지 법궤와 성막이 이곳에 머물렀다. 이후 블레셋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 남아 있었다.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을 언제까지 게을리하고 있겠소?

4 각 지파에서 세 사람을 뽑으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겠소. 그들이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지파에 따라 기록하고 내게 돌아오도록.

5 그들이 그것을 일곱 몫으로 나누시오. 유다는 남쪽 경계에서, 요셉의 집은 북쪽 경계에서.

6 당신들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기록하여 내게 가져오시오. 여기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소.

7 레위인에게는 당신들 가운데 몫이 없소. 여호와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소 —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을.”

“언제까지 게을리하고 있겠소?” — 이 질문은 날카롭다. 땅이 정복되어 있는데도 가서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인지, 안주인지 —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직접 측량 작업을 조직한다.





땅을 측량하다

8 사람들이 일어나 갔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기록하러 가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기록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실로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겠다.”

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마다 일곱 몫으로 책에 기록하고 실로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지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측량 후 제비 — 먼저 땅을 기록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순서가 흥미롭다. 인간의 작업(측량·기록)과 신적 결정(제비)이 함께 작동한다. 제비는 선택의 객관성과 신적 승인을 동시에 부여했다. 잠언 16:33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한다.





베냐민 지파의 몫

11 베냐민 자손 지파 제비가 그 가족에 따라 먼저 나왔다. 그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다.

12 북쪽 경계는 요단 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어깨로 올라가 산지를 서쪽으로 지나 벧 아웬(Beth-aven) 광야로 끝났다.

13 거기서 경계가 루스(Luz) 남쪽 어깨 — 곧 벧엘 — 로 지나갔다. 경계가 아다롯 앗달(Ataroth-addar)로 내려가 아래 벧 호론(Beth-horon) 남쪽 산으로.

14 경계가 서쪽으로 돌아 벧 호론 맞은편 산에서 남쪽으로 구부러져 기럇 바알(Kiriath-baal — 곧 기럇 여아림), 유다 자손의 성읍으로 끝났다. 이것이 서쪽.

15 남쪽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넵도아(Nephtoah) 물 샘으로 나갔다.

16 경계가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 아래로, 즉 르바임 골짜기 북쪽으로 내려갔다. 힌놈 골짜기로 내려가 여부스(Jebus) 남쪽으로, 엔 로겔(En-rogel)로 내려갔다.

17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 세메스(En-shemesh)로 나가 아두밈 고개(Ascent of Adummim) 맞은편 그릴롯(Geliloth)으로 나갔다. 르우벤의 아들 보한 돌(Stone of Bohan)로 내려가,

18 북쪽으로 아라바(Arabah) 맞은편 어깨를 지나 아라바로 내려갔다.

19 경계가 벧 호글라(Beth-hoglah) 어깨 북쪽을 지나 경계의 끝이 사해(Salt Sea) 북만, 요단 강 남쪽 끝이었다. 이것이 남쪽 경계.

20 동쪽 경계는 요단 강이었다. 이것이 사방 경계에 따른 베냐민 자손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베냐민의 성읍들

21 베냐민 자손 지파의 성읍들 — 그 가족에 따라:

여리고(Jericho), 벧 호글라(Beth-hoglah), 에멕 그시스(Emek-keziz),

22 벧 아라바(Beth-arabah), 스마라임(Zemaraim), 벧엘(Bethel),

23 아위(Avvim), 바라(Parah), 오브라(Ophrah),

24 그바르 암모니(Chephar-ammoni), 오브니(Ophni), 게바(Geba) — 12 성읍과 그 마을들.

25 기브온(Gibeon), 라마(Ramah), 브에롯(Beeroth),

26 미스베(Mizpah), 그비라(Chephirah), 모사(Mozah),

27 레겜(Rekem), 이르브엘(Irpeel), 다랄라(Taralah),

28 셀라(Zelah), 엘렙(Eleph), 여부스(Jebus — 곧 예루살렘), 기브아(Gibeah), 기럇(Kiriath) — 14 성읍과 그 마을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있다.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울(히브리 이름 사울)도 로마서 11:1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밝힌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걸쳐 있어서, 두 지파 모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음 장 — 나머지 여섯 지파 — 시므온,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 — 의 땅이 기록된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의 몫이 주어진다.





여호수아 19장 — 흩어진 자들과 지도자의 몫


시므온 지파 — 유다 안에 사는 자들

1 두 번째 제비는 시므온(Simeon)에게 돌아갔다 — 시므온 자손 지파, 그 가족에 따라.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 있었다.

2 그들의 유산은: 브엘세바(Beersheba), 세바(Sheba), 몰라다(Moladah),

3 하살 수알(Hazar-shual), 발라(Balah), 에셈(Ezem),

4 엘돌랏(Eltolad), 브둘(Bethul), 호르마(Hormah),

5 시글락(Ziklag), 벧 말가봇(Beth-marcaboth), 하살 수사(Hazar-susah),

6 벧 르바옷(Beth-lebaoth), 사루헨(Sharuhen) — 13 성읍과 그 마을들.

7 아인(Ain), 림몬(Rimmon), 에델(Ether), 아산(Ashan) — 4 성읍과 그 마을들.

8 이 성읍들 주변의 모든 마을들은 바알랏 브엘(Baalath-beer) — 곧 남쪽의 라마 — 까지. 이것이 시므온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9 시므온 자손의 유산은 유다 자손 몫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이 그 유산 가운데서 유산을 받았다.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다. 유다의 땅 안에 성읍들을 받을 뿐이다. 야곱이 임종 전 시므온과 레위에게 “나는 그들을 야곱 가운데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창세기 49:7)고 선언했는데, 그 말이 두 지파에서 다르게 이루어졌다. 레위는 종교적 흩어짐으로, 시므온은 영토적 흡수로. 시므온 지파는 이후 역사에서 점차 유다에 흡수되어 독립적 언급이 사라진다.





스불론 지파

10 세 번째 제비는 스불론(Zebulun) 자손에게 돌아갔다 — 그 가족에 따라.

경계는 사릿(Sarid)까지였다.

11 서쪽으로 마랄라(Maralah)로 올라가 답베셋(Dabbesheth)에 닿아 욕느암(Jokneam) 맞은편 시내까지.

12 사릿에서 동쪽으로 돌아 기슬롯 다볼(Chisloth-tabor)의 경계로, 다브랏(Daberath)으로 나가 야비아(Japhia)로 올라갔다.

13 거기서 동쪽으로 깃다 헤벨(Gath-hepher), 잇가신(Eth-kazin)으로 가서 림몬(Rimmon)으로 나가 네아(Neah)로 돌았다.

14 경계가 북쪽으로 한나돈(Hannathon)을 돌아 입다엘 골짜기(Valley of Iphtah-el)로 끝났다.

15 갓닷(Kattath), 나할랄(Nahalal), 시므론(Shimron), 이달라(Idalah), 벧레헴(Bethlehem) — 12 성읍과 그 마을들.

16 이것이 스불론 자손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





잇사갈 지파

17 네 번째 제비는 잇사갈(Issachar)에게 돌아갔다 — 잇사갈 자손, 그 가족에 따라.

18 그들의 경계는: 이스르엘(Jezreel), 그술롯(Chesulloth), 수넴(Shunem),

19 하바라임(Hapharaim), 시온(Shion), 아나하랏(Anaharath),

20 랍빗(Rabbith), 기시온(Kishion), 에베스(Ebez),

21 레멧(Remeth), 엔 간님(En-gannim), 엔 핫다(En-haddah), 벧 밧세스(Beth-pazzez).

22 경계가 다볼(Tabor), 사하수마(Shahazumah), 벧 세메스(Beth-shemesh)에 닿아, 요단 강으로 끝났다 — 16 성읍과 그 마을들.

23 이것이 잇사갈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성읍들과 그 마을들.





아셀 지파

24 다섯 번째 제비는 아셀(Asher) 자손 지파에게 돌아갔다 — 그 가족에 따라.

25 그들의 경계는: 헬갓(Helkath), 할리(Hali), 베덴(Beten), 악삽(Achshaph),

26 알람멜렉(Allammelech), 아맛(Amad), 미살(Mishal). 경계가 서쪽으로 갈멜(Carmel)과 시홀 립낫(Shihor-libnath)에 닿았다.

27 동쪽으로 돌아 벧 다곤(Beth-dagon)으로, 스불론에 닿아 입다엘 골짜기(Valley of Iphtah-el)에 닿았다. 북쪽으로 벧 에멕(Beth-emek)과 느이엘(Neiel)을 거쳐 가불(Cabul) 왼쪽으로 나갔다.

28 에브론(Ebron), 르홉(Rehob), 함몬(Hammon), 가나(Kanah) — 큰 시돈(Sidon)까지.

29 경계가 라마(Ramah)로 돌아 요새 도시 두로(Tyre)까지 이르렀다. 경계가 호사(Hosah)로 돌아 악십(Achzib) 지역에서 바다로 끝났다.

30 움마(Ummah), 아벡(Aphek), 르홉(Rehob) — 22 성읍과 그 마을들.

31 이것이 아셀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





납달리 지파

32 여섯 번째 제비는 납달리(Naphtali) 자손에게 돌아갔다 — 납달리 자손, 그 가족에 따라.

33 그들의 경계는 헬렙(Heleph)에서 사아난님(Saanannim)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시작하여, 아다미 네겝(Adami-nekeb)과 야브느엘(Jabneel)을 거쳐 락굼(Lakkum)까지, 요단 강으로 끝났다.

34 서쪽으로 경계가 아스놋 다볼(Aznoth-tabor)로 돌아 거기서 훅곡(Hukkuk)으로 나갔다. 남쪽으로 스불론에 닿고, 서쪽으로 아셀에 닿고, 동쪽으로 요단 가에 있는 유다에 닿았다.

35 요새 성읍들: 싯딤(Ziddim), 세르(Zer), 함맛(Hammath), 락갓(Rakkath), 긴네렛(Chinnereth),

36 아다마(Adamah), 라마(Ramah), 하솔(Hazor),

37 게데스(Kedesh), 에드레이(Edrei), 엔 하솔(En-hazor),

38 이론(Yiron), 믹다렐(Migdal-el), 호렘(Horem), 벧 아낫(Beth-anath), 벧 세메스(Beth-shemesh) — 19 성읍과 그 마을들.

39 이것이 납달리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성읍들과 그 마을들.





단 지파 — 그리고 이동

40 일곱 번째 제비는 단(Dan) 자손 지파에게 돌아갔다 — 그 가족에 따라.

41 그들의 유산 경계는: 소라(Zorah), 에스다올(Eshtaol), 이르 세메스(Ir-shemesh),

42 사알랍빈(Shaalabbin), 아얄론(Aijalon), 이들라(Ithlah),

43 엘론(Elon), 딤나(Timnah), 에그론(Ekron),

44 엘드게(Eltekeh), 깁브돈(Gibbethon), 바알랏(Baalath),

45 여훗(Jehud), 브네 브락(Bene-berak), 가드 림몬(Gath-rimmon),

46 메 야르곤(Me-jarkon), 락곤(Rakkon), 욥바(Joppa)와 마주한 경계까지.

47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에게서 벗어났다. 단 자손이 올라가 레셈(Leshem)을 쳐서 칼날로 빼앗아 차지했다. 거기 살고 그 이름을 자기 조상 단의 이름으로 단(Dan)이라 불렀다.

단 지파의 이동 — 배정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한 유일한 지파다. 사사기 18장이 이 이동을 자세히 서술한다. 레셈(Leshem)은 사사기에서 라이스(Laish)라 불리며, 훗날 단(Dan) 시가 된다. 오늘날 이스라엘 최북단 텔 단(Tel Dan)이 그 자리다. 1966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단의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비문이 출토되었고, BC 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다윗 왕가(House of David)’ 비문도 여기서 발견되었다(1993년).





여호수아의 몫

48 이스라엘 자손이 경계에 따라 유산 나누기를 마쳤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 — 눈의 아들 — 에게 그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었다.

49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가 요청한 성읍 — 에브라임(Ephraim) 산지에 있는 딤낫 세라(Timnath-serah) — 을 주었다. 그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살았다.

딤낫 세라(Timnath-serah) — 여호수아 24:30에서 그가 죽어 묻히는 곳이기도 하다. 요청한 땅에서 살다 그 땅에 묻히는 것. 지도자가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 뿌리를 내린다.

50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에게 그가 요청한 성읍을 주었다. 그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살았다.

51 이것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제비 뽑아 나누어 준 유산이었다. 이렇게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다음 장 — 도피성을 세운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 보복자를 피해 달아날 수 있는 여섯 곳.





여호수아 20장 — 도망칠 곳


도피성을 세워라

1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3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피 보복자를 피할 피난처가 될 것이다.

4 그가 그 성읍들 중 하나로 도망하여 성읍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 귀에 자기 사정을 고하면, 그들이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 가운데 거할 곳을 줄 것이다.

5 피 보복자가 그를 추격해와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웃을 의도 없이 쳤고 과거에 원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6 그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때의 대제사장(high priest)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 것이다. 그 후에야 살인자가 자기 성읍, 자기 집 — 그가 도망쳐온 성읍 — 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피성(城 of Refuge, עָרֵי הַמִּקְלָט) — 고의 살인과 과실 살인을 법적으로 구별하여 다루는 제도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원칙이 확립되었고, 여기서 구체적 장소로 실행된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신전이나 성소가 도피처로 기능하는 관습이 있었다(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모두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신전이 아닌 별도의 성읍이라는 점, 그리고 법적 재판 절차와 명시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고의와 과실의 법적 구분이 체계화된 초기 사례 중 하나다.

대제사장의 죽음 — 과실 살인자의 도피성 거주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자유롭게 귀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속죄 기능을 한다는 해석, 혹은 피 보복자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는 실용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있다. 후대 유대교 미드라시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과실 살인자를 위한 대속적 역할을 한다고 풀이했다.





여섯 성읍

7 그들이 갈릴리(Galilee) 산지 납달리(Naphtali)의 게데스(Kedesh),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Shechem),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Kiriath-arba — 곧 헤브론)를 거룩한 곳으로 정했다.

8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동편 광야에서는 르우벤(Reuben) 지파에서 베셀(Bezer), 갓(Gad) 지파에서 길르앗(Gilead)의 라못(Ramoth), 므낫세(Manasseh) 지파에서 바산(Bashan)의 골란(Golan)을 정했다.

여섯 성읍의 위치 — 요단 강 서편 셋(게데스·세겜·헤브론), 요단 강 동편 셋(베셀·라못·골란). 각 지역에 걸쳐 균형 있게 배치되었다. 이스라엘 전체 어디서나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실용적 배치다. 오늘날 고란 고원(골란 고원)은 이 골란에서 지명이 유래한다.

9 이것들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을 위해 정해진 성읍들이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든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거기로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 —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시민만이 아니라 이방 거류민에게도 적용된다. 법의 보호가 민족 경계를 넘는다. 민수기 35:15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세겜의 도피성 — 세겜은 다음 시대(사사기 이후)에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는 이 도시가, 여기서는 도망자를 받아들이는 피난처로 설정된다. 도시 하나가 역사의 겹겹이 쌓인 의미를 품고 있다.



다음 장 — 레위인의 성읍. 땅이 없는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 48곳에 흩어져 자리를 잡는다. 야곱의 저주가 이상한 방식으로 복이 된다.





여호수아 21장 — 흩어짐이 복이 되다


레위인의 청원

1 레위 지파 족장들이 실로(Shiloh)에서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말했다.

2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살 성읍들을 주고 가축을 위한 초지도 주라 하셨습니다.”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 유산에서 레위인에게 이 성읍들과 초지를 주었다.

레위인은 땅 없는 지파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의 성읍 안에 거주할 도시들을 받는다. 이것은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명령된 것이었다. 야곱이 레위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창세기 49:7)고 한 저주가 여기서 다른 의미로 변형된다 — 흩어짐이 종교적 역할의 분산으로 바뀐다. 레위인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은, 율법과 제사 기능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지된다는 의미였다.





48 성읍의 분배

4 제비가 그핫(Kohath) 가족들에게 먼저 돌아갔다. 레위인 중 제사장 아론(Aaron)의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로 13 성읍이 돌아갔다.

5 그핫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족들,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로 10 성읍이 돌아갔다.

6 게르손(Gershon) 자손들에게는 잇사갈 지파 가족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의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로 13 성읍이 돌아갔다.

7 므라리(Merari) 자손들에게는 그 가족에 따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 성읍이 돌아갔다.

8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초지를 레위인에게 주었다.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성읍

9 유다 자손 지파와 시므온 자손 지파에서 이 이름으로 준 성읍들:

10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인 아론 자손들이 먼저 제비가 돌아갔기 때문에,

11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Kiriath-arba) — 아르바는 아낙(Anak)의 아버지 — 를 그들에게 주었다. 곧 헤브론(Hebron)과 그 주변 초지.

12 그 성읍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 그의 소유로.

13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것: 도피성 헤브론과 초지, 립나(Libnah)와 초지,

14 얏딜(Jattir)과 초지, 에스드모(Eshtemoa)와 초지,

15 홀론(Holon)과 초지, 드빌(Debir)과 초지,

16 아인(Ain)과 초지, 윳다(Juttah)와 초지, 벧 세메스(Beth-shemesh)와 초지 —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

17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온(Gibeon)과 초지, 게바(Geba)와 초지,

18 아나돗(Anathoth)과 초지, 알몬(Almon)과 초지 — 4 성읍.

19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초지였다.

아나돗(Anathoth) —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레위인 성읍이다.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 예레미야가 이 성읍 출신이다(예레미야 1:1).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배경이 여기서 시작된다.





나머지 레위인의 성읍들

20 그핫 자손의 나머지 레위인 가족들 —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비로:

21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Shechem)과 초지, 게셀(Gezer)과 초지,

22 깁사임(Kibzaim)과 초지, 벧 호론(Beth-horon)과 초지 — 4 성읍.

23 단 지파에서: 엘드게(Eltekeh)와 초지, 깁브돈(Gibbethon)과 초지,

24 아얄론(Aijalon)과 초지, 가드 림몬(Gath-rimmon)과 초지 — 4 성읍.

25 므낫세 반 지파에서: 다아낙(Taanach)과 초지, 가드 림몬(Gath-rimmon)과 초지 — 2 성읍.

26 그핫 나머지 가족들의 성읍은 모두 10 성읍과 그 초지였다.

27 게르손 자손 레위인 가족들 — 므낫세 반 지파에서: 도피성 바산(Bashan)의 골란(Golan)과 초지, 베에스드라(Beeshterah)와 초지 — 2 성읍.

28 잇사갈 지파에서: 기시온(Kishion)과 초지, 다브랏(Daberath)과 초지,

29 야르뭇(Jarmuth)과 초지, 엔 간님(En-gannim)과 초지 — 4 성읍.

30 아셀 지파에서: 미살(Mishal)과 초지, 압돈(Abdon)과 초지,

31 헬갓(Helkath)과 초지, 르홉(Rehob)과 초지 — 4 성읍.

32 납달리 지파에서: 도피성 갈릴리의 게데스(Kedesh)와 초지, 함못 돌(Hammoth-dor)과 초지, 가르단(Kartan)과 초지 — 3 성읍.

33 게르손 가족들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초지였다.

34 므라리 자손 레위인 가족들 — 스불론 지파에서: 욕느암(Jokneam)과 초지, 가르다(Kartah)와 초지,

35 딤나(Dimnah)와 초지, 나할랄(Nahalal)과 초지 — 4 성읍.

36 르우벤 지파에서: 베셀(Bezer)과 초지, 야하스(Jahaz)와 초지,

37 그데못(Kedemoth)과 초지, 메바앗(Mephaath)과 초지 — 4 성읍.

38 갓 지파에서: 도피성 길르앗(Gilead)의 라못(Ramoth)과 초지, 마하나임(Mahanaim)과 초지,

39 헤스본(Heshbon)과 초지, 야스엘(Jazer)과 초지 — 4 성읍.

40 므라리 자손 가족들의 성읍은 모두 12 성읍이었다.

41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가운데 있는 레위인의 성읍은 모두 48 성읍과 그 초지였다.

42 이 성읍들은 각각 성읍과 그 주변 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성읍이 그러했다.





약속이 이루어지다

43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살았다.

44 여호와가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어떤 원수도 그들 앞에 서지 못했다. 여호와가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45 여호와가 이스라엘 집에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다” — 13장에서 “아직 남은 땅”을 열거했던 바로 그 책이, 21장 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한다. 모순처럼 보인다. 학자들은 이 두 관점이 편집 과정에서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본다 — 역사적 불완전함과 신학적 완성을 동시에 담는 방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신뢰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다음 장 —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요단 강가에 거대한 제단을 쌓자, 서편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준비한다. 같은 언약 안의 오해와 해소.





여호수아 22장 — 요단 강가의 오해


동편 지파들을 보내다

1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Reuben) 사람들과 갓(Gad) 사람들과 므낫세(Manasseh) 반 지파를 불렀다.

2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도 내 말을 들었소.

3 오랫동안 오늘까지 당신들이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소.

4 이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소. 이제 돌아가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강 동편에서 당신들에게 준 유산, 당신들의 장막으로.

5 다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매우 조심하여 행하시오 —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6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다.

7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Bashan)에서 몫을 주었다. 나머지 반에게는 여호수아가 형제들과 함께 요단 강 서편에서 몫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보낼 때 그들을 축복하며

8 말했다. “많은 재산과 함께 돌아가시오 — 많은 가축과 은, 금, 구리, 철, 매우 많은 옷을 가지고. 당신들의 원수에게서 빼앗은 것을 형제들과 나누시오.”





요단 강가의 제단

9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돌아갔다.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자기 소유 땅 길르앗(Gilead) — 가나안 땅 실로(Shiloh)에서 — 으로.

10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 강 경계에 이르렀을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다. 크고 보기에 두드러진 제단이었다.

11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 요단 가에 — 이스라엘 자손 쪽을 향한 곳에 — 제단을 쌓았다.”

12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실로(Shiloh)에 모였다. 그들을 치러 올라가려 했다.

오해의 구조 —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 외의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성막이 있는 실로만이 공식 제사 장소였다. 요단 강 동편 지파들이 자기들만의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서편 이스라엘에게 배교로 보였다. 내전 직전의 순간이다.





사절단을 보내다

13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14 각 지파에서 족장 한 명씩 —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지파 족장들인 군사 지도자들 — 열 명을 함께 보냈다.

15 그들이 길르앗 땅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서 말했다.

16 “온 여호와의 회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으니, 이것이 무슨 신앙 없는 짓이오?

17 우리가 브올(Peor)의 죄악에서 아직 깨끗하지 않소? 그 날로부터 재앙이 여호와의 회중에 임했소.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것에서 깨끗하지 못했는데,

18 당신들이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려 하오? 당신들이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 그분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노하실 것이오.

19 당신들의 소유 땅이 깨끗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 땅으로 건너오시오. 우리 가운데서 땅을 받으시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제단을 쌓아 우리에게 배반하지 마시오. 또 여호와에게 배반하지 마시오.’”





해명

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대답하여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들의 족장들에게 말했다.

22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 그분이 아시고 이스라엘도 알 것이오. 이것이 배반이거나 신앙 없음이라면, 오늘 우리를 구하지 마시오.

23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돌이키고 제단을 쌓아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한 것이라면, 여호와가 직접 요구하시도록 하시오.

24 그렇지 않소.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은 한 가지 이유에서였소 — 두려움에서. 우리 말을 들으시오.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소?

25 여호와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 강을 경계로 삼으셨소. 당신들 르우벤과 갓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에게 아무 몫이 없소’ 하며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도 있소.

26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했소. ’제단을 쌓자 — 번제나 제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27 우리와 당신들 사이와 우리 후 자손들 사이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 제물과 제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증거가 되도록. 그러면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에게 아무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28 우리가 말했소. ‘만약 그들이 우리나 우리 자손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오. 우리 조상들이 쌓은 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시오. 번제나 제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증거이오.’

29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려 한 것이 아니오.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물을 위해 제단을 쌓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려 한 것이 아니오.”





오해가 풀리다

30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족장들 —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들 —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한 말을 들었을 때, 보기에 좋았다.

31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오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았소. 당신들이 여호와에게 이 신앙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오. 이제 당신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졌소.”

32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족장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땅 길르앗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했다.

33 그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게 보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사는 땅에 올라가 그것을 멸하자고 더 말하지 않았다.

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드(Ed, ’증거’라는 뜻)라 불렀다. “이것은 우리 사이의 증거다 —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 갈등의 해소 —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오해가 대화로 풀린다. 무력을 쓰기 전에 사절을 보내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해명을 듣는다. 이 구조는 민수기와 사사기의 여러 폭력적 결말과 대조된다. 대화가 전쟁을 막는다.

요단 강 동편 지파들의 불안 — 지리적 분리가 신앙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단의 배경이었다. 강을 경계로 나뉜 공동체가 훗날 하나의 언약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물리적 증거물을 세우려 한 것이다. 이 불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요단 강은 다시 경계가 된다.



다음 장 —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시작된다. 지도자의 고별사. 그는 “한 사람이 천 명을 쫓는다”고 말한다.





여호수아 23장 —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


마지막을 앞둔 지도자

1 오랜 세월이 지난 뒤 — 여호와가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소.

3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을 위해 이 모든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당신들이 다 보았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을 위해 싸우신 것이오.

4 보시오, 내가 제비 뽑아 당신들 지파에게 유산으로 이 민족들을 배당했소 — 내가 이미 멸한 자들로부터 요단 강에서 해 지는 편 대해까지.

5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쫓아내실 것이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오.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지키라

6 당신들은 매우 강하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시오. 거기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시오.

7 당신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섞이지 마시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오. 그것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마시오.

8 오직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하오. 오늘까지 당신들이 행한 것처럼.

9 여호와가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셨소. 오늘까지 아무도 당신들 앞에 설 수 없었소.

10 당신들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11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 조심하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한 사람이 천 명을 쫓는다” — 이 표현은 신명기 32:30에도 나온다. 한 사람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배율이다. 이 이미지는 비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것이다 — 혼자서도 압도적 다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는 이 말로 자신의 세대가 경험한 것을 요약한다.





경고

12 만약 당신들이 돌이켜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기울어지거든 — 당신들이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섞이고 그들도 당신들과 섞인다면.

13 알아두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더 이상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함정과 덫이 되고, 옆구리를 치는 채찍이 되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할 때까지.

14 이제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 하오. 당신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알거니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 중에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소. 다 이루어졌소. 하나도 빠지지 않았소.

15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가 모든 악한 것도 당신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16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 여호와의 진노가 당신들에게 타오를 것이오. 당신들이 그분이 당신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빨리 망할 것이오.”

이 고별사는 신명기의 어법을 많이 담는다 —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좋은 땅”.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지막 말(신명기 28-30장)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지도자가 교체되어도 경고는 같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 하오” — 죽음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다. 열왕기상 2:2에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같은 말을 한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됐다.” 죽음을 대면하는 방식이 직접 선언이 아닌 이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의 교훈 — 여호수아서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을 이미 예고하는 것처럼 읽힌다. 사사기는 혼합, 왕정시대는 우상숭배,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에, 남유다는 BC 586년 바빌론에 망한다. 고별사가 예언이 되는 구조다.



다음 장 — 세겜에서 마지막 언약 갱신. 여호수아의 마지막 질문이 기다린다. “당신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 나와 내 집은


세겜에 모이다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Shechem · ㉸ 스켐)에 모았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세겜은 이야기가 겹치는 땅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창세기 12:6-7). 야곱이 가족과 함께 살았고 후에 거기서 자기 신상들을 땅에 묻었던 곳(창세기 35:4). 요셉의 뼈가 묻힌 곳(여호수아 24:32).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수도(열왕기상 12장). 이 도시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가 가장 많이 쌓인 땅에서 다시 선택이 이루어진다.

세겜 발굴 — 1913-14년 에른스트 젤린, 1956-69년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가 이끈 하버드·드루·맥코믹 팀이 집중 발굴했다. BC 12세기 큰 신전 유적이 확인되었다(미그달 신전, “요새 신전”). 사사기 9장의 바알 브릿 신전이 이 시기와 겹친다. BC 12세기 세겜에 대규모 종교 집회가 가능한 시설이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근거다.





역사 낭독

2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소.

’오래 전에 당신들의 조상들 — 아브라함(Abraham)의 아버지, 나홀(Nahor)의 아버지 데라(Terah) —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3 내가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온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자손을 많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Isaac)을 주었다.

4 이삭에게는 야곱(Jacob)과 에서(Esau)를 주었다. 에서에게는 세일(Seir) 산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5 내가 모세와 아론(Aaron)을 보냈고, 이집트에 내가 행한 것들로 이집트를 쳤다. 그 후에 당신들을 이끌어 냈다.

6 내가 당신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바다에 이르렀다.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마병으로 당신들의 조상들을 갈대 바다(Red Sea)까지 쫓았다.

7 그들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었고 내가 당신들과 이집트인들 사이에 어둠을 두었다. 바다를 그들 위에 쏟아부어 그들을 덮었다. 당신들의 눈이 이집트에서 행한 것을 보았다. 당신들이 광야에서 오랜 날을 살았다.

8 내가 당신들을 요단 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Amorite) 사람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당신들과 싸웠고 내가 그들을 당신들 손에 넘겼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했고 내가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했다.

9 그때 모압(Moab) 왕 십볼의 아들 발락(Balak son of Zippor)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가 보내서 브올의 아들 발람(Balaam son of Beor)을 불러 당신들을 저주하게 했다.

10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당신들을 거듭 축복했다. 내가 당신들을 그의 손에서 건졌다.

11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넜다.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 성주들 —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 — 이 당신들과 싸웠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 손에 넘겼다.

12 내가 당신들 앞에 왕벌(hornet)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냈다. 당신들의 칼이 아니었고 당신들의 활이 아니었다.

13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당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당신들이 거기서 살았다. 당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에서 먹는다.’

이 역사 낭독의 구조 — 신명기 26장의 “유랑하는 아람인”으로 시작하는 신앙 고백과 유사하다. 이스라엘 예배의 핵심 행위 중 하나가 구원의 역사를 공동으로 낭독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이 신앙을 형성한다. 이 형식을 학자들은 ’역사 신경(historical creed)’이라 부른다.





선택의 순간

14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시오. 당신들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시오.

15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신들 눈에 나쁘다면, 강 건너편에서 당신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 당신들이 사는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 —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소(וַאֲנִי וּבֵיתִי נַעֲבֹד אֶת-יְהוָה)” — 구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이 선언의 힘은 강요가 아닌 선택에 있다. 여호수아는 다른 선택지를 먼저 열어둔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의 답을 말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닌 고백이다. 오늘날 이 문장은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성경 문구 중 하나다.





백성의 응답

16 백성이 대답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일이오.

17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적들을 행하셨소. 우리가 걸어온 길 — 온 민족들 가운데서 — 내내 우리를 지키셨소.

18 여호와가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오.”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오. 당신들의 배반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오.

20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돌이켜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고 당신들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 당신들을 멸하실 것이오.”

여호수아의 경고는 역설적이다. 백성이 “섬기겠다”고 하자, “못 섬길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다. 언약의 무게를 알고 받으라는 도전이다. 쉽게 하는 맹세는 의미가 없다.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알고 그럼에도 선택하라는 것이다.





언약의 돌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니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소.”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증인은 당신들 자신이오.” 그들이 말했다. “증인이오.”

23 “그러면 이방 신들을 당신들 가운데서 치워버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시오.”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소.”

25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세웠다. 그들을 위해 규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26 여호수아가 이 말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다.

27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오. 이 돌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부인할 때 이것이 당신들을 치는 증거가 될 것이오.”

28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자의 유산으로 떠나보냈다.

“상수리나무 아래” — 창세기 12:6에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상수리나무 곁”에 섰다. 창세기 35:4에서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땅에 묻었다. 같은 나무 아래, 또는 같은 종류의 나무 아래에서 역사가 되풀이된다. 이방 신들을 묻었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 언약의 돌이 선다.





세 사람이 묻히다

29 이 일들 뒤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son of Nun)가 죽었다 — 110세.

30 그들이 그를 그의 유산의 경계 안에 있는 딤낫 세라(Timnath-serah) — 에브라임 산지 — 에 묻었다. 가아스 산 북쪽이었다.

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생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 뒤에 살아남은 장로들 —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 의 날 동안도.

“여호수아 뒤에 살아남은 장로들의 날 동안” —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지점이다. 그 장로들이 죽은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사기 2:10이 이어받는다 — “그 세대도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기억의 단절이 신앙의 단절이 된다.

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Joseph)의 뼈를 세겜(Shechem)에 묻었다 —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Hamor)의 자손에게서 은 백 개로 산 땅 구역에. 그것이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되었다.

요셉의 뼈 — 창세기 50:25에서 요셉은 임종 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받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실 것이니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시오.” 출애굽기 13:19에서 모세가 그 뼈를 가지고 나갔다.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땅 분배 — 그 긴 여정 끝에 뼈가 땅에 묻힌다. 요셉이 꿈꾸었던 땅에 돌아온다.

33 아론(Aaron)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도 죽었다. 그를 에브라임 산지 기브아(Gibeah)에 묻었다 — 그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에게 준 땅.

세 죽음으로 책이 닫힌다 — 여호수아(지도자), 요셉의 뼈(오랜 약속), 엘르아살(제사장). 지도자, 약속, 제사장직이 모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여호수아서는 완성이 아니라 인계로 끝난다.

세 종교의 세겜 — 세겜(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구 나블루스 근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땅이다. 유대교에서는 족장들의 땅.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4장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장소(야곱의 우물). 이슬람에서는 예언자 유수프(요셉)가 묻힌 땅으로 기억한다. 오늘날 요셉의 무덤(Tomb of Joseph)은 나블루스 동쪽에 있으며 유대인·기독교인·사마리아인·무슬림 모두가 순례하는 장소다.



여호수아서가 끝났다. 땅은 나뉘었고,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도자는 묻혔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사기가 이어받는다 — “여호수아 뒤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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